
동국무역 채무 재조정안 부결
제일은행 풋백옵션 불투명 … 출자전환 7968억원도 문제

동국무역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됐다.

동국무역 채권단에 따르면, 일부 채권기관이 출자전환금액 규모와 대주주의 감자비율, 제일은행 풋백옵션(사

후손실보전) 관련조항 등에 이의를 제기해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됐다.

채권단은 5월 금융권 채무 1조5000억원 가운데 7968억원에 대해 대규모 출자전환하고 2005년까지 원금상환

을 유예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조항 때문에 향후 채무재조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조항은 워크아웃기업의 채권처리 때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있어 행여 예

보가 반대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험이 있어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단 합의안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확약서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 감자 비율이 소액주주와 같은 6.25대 1에 불과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완전감자를 단행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일부 무담보 채권기관들은 출자전환 금액 7968억원이 너무 많아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6월17일부터 채권단협의회를 다시 소집해 확약서를 포함해 채무조정금액, 감자비율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채권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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